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四象 �A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대한 昭究

서 론

束武公은 東醫흙世保元 少陰�A �r�z 論에서 ‘꿇有�1힘

者 明知其證則 必不可不服혔이요 �. 無病者 雖明知其

뽑 必不可服藥이라”하여 며象�A의 生理的 證과 病

理的 證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�. 따라서 〈四象�A 辯

�i훨앓〉은 며象 �A의 生理的 辦證 �(짧質證�) 과 病理的 辦

짧 �(體質病證�) 을 함께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�.
없存의 證治醫學에서는 대부분 病理現象을 中心으로

辦證施治를 論하여 오고 있으나 며象醫學에서는 生

理現象을 中心으로 뾰質辯證과 함께 體質病證을 論

하고 있는 것이다�.
그러나 許浚은 최초로 〈束뽑寶鍵身形篇〉을통하

여 個體의 生理的 差等性을 說明하고 이를 훗病의

談斷과 健康의 生理的 養生에 應用하였는데 �, 이는

生理的 辦證을 最初로 試 �l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�.
그는 生理的 辯證을 說明하기 위하여 “氣짧形表”의

精神인 形象辯證의 方法을 導入하여 “身形篇”을說

明하고 있는데 〈東醫寶鍵雜病門〉에서도病證 說明

에 “形證病證 �"
�(�9�) �(�1 이

이 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 醫學의

모든 生理나 病理現象을 形象辯證 方法으로 說明하

려는 意圖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�.
그런데 東武公은 〈醫源論�)�(�4�)

에서 許浚의 醫學精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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神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四象醫學의 成立過程에서

許浚의 꽃양證精神이크게 影響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

되고있다 �.
著者는 이러한 背월을 안고 출발한 四象醫學의 辦

證精神이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서 어떻게

추구되었나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�.

를효
‘�- 를르

�1�. 東武公의 本體論的 認識方法

束武公은 〈格致훨�反誠짧〉에서“太極을心이라 하

고 兩�{義를 心身이라 하고 四象을 휩 �L、身物이라”하여

그의 本廳융的 立場을 說明하고 있다 �.

〈周易〉에서 며象의 意味는 八화로 나누어지게 되

는 中問者에 지나지 않지 만 東武의 四象醫學에서는

더 以上 分化하지 않는 實體的 熾念으로 훤心身物을

提示하고 있어 �, 이는 宇숨의 構成的 要素 �, 發生變化

的 要素 �, 엄짧 調和的 要素 �, 物象으로서의 表象的

要素를 갖고 있는 것이다 �. 따라서 表象的 要素를 갖

고 있는 모든 物象現象은 흙 �L、身物로 歸納 說明되고

있고 宇숨現象 �, 社會맺象�,�A 體 生理現象을 說明하

는데 있어서도 -휩L、身物의 要約精神으로 說明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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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 �.
흉���L 、身物의 本體論的 立場에서 합�t公은 宇짧의

四元構造를 天�A性命으로 說明하고 있는데�, 이는 다

시 宇숨의 憐成的 要素로서의 “事物”의天과 χ、身”

의 �A의 관계로 要約되고 宇숨의 現象的 꽃素로서

“휠 �L、”의 性과 “身物”의 命의 관계로 따明되고 있

다 �. 社會現象의 며元構造도 慧짧인 仁義禮智 �(필�) 와

忠孝友佛 �(心�) 가 있고 資業인 士農工商 �(身 �) 과 田毛해

國 �(物�) 이 있다고 보았다 �.�A 짧의 四元構造도 耳目웠

口 �(事�) 와 뼈牌빠띔 �(心�) 그리고 頭탑體뽑 �(身 �) 과 짧�R륭‘

簡題 �(物�) 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�. �(표 �1�-�2�)

그러나 필 �L、身物이 單獨으로 獨立해서 存在할 수

없고 반드시 太極의 心과 兩 �{義인 心身이 合해서 훌

氣가 되어 內面的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며象인 좋’�[�.�.�L 、

身物이 表形이 되어 겉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하

는 것이 東武哲學의 本體論이다 �. �(표 �1�-�1�)

특히 醫學的 측면에서 束武公의 本 �m�:�:論的 認‘識體

系는 기존의인식체계를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다�.
먼저 �A짧의 外部 現象的要素를 관찰하는데 있어 �,

단순히 음양론에 따른 없存醫學의 ι、身二分法的認

識에서 �, 흉���L 、身物의 며分法的 認識體系로 細分化하

여 說明하고 이를 다시 事物과 心身 �, 또는 환 �L、과

身物의 관계로 要約하였다 �. �(이하
�*
觀�b 認誠方法이라

한다 �. �)

또 �A體의 內部 職理와 生理現象을 파악하는 인식

체계에도 차이가 있다 �. 즉 內經의 氣훌形表정신이

氣와 形의 直接대응관계인 二段階的 “氣훌훌形表”의

說明方法을 취하고 있다면 �, 李濟馬는 內經이 外形은

약간 얻었으나 藏理는 얻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氣훌

로서 太極 �I�L과 兩懷心身을설정하고�, 이를 바탕으로

나타나는 形表가 四象 �(횡 �L、身物�) 이 되는 三段階的
“氣�,짧形表

�n

의 說明方法으로 발전하였다 �. �(이하 織的

認識方法이라 한다�.�)

즉 太極의 ι、이며象으로 직접 形化되는 것이 아

니고 반드시 兩橫인 ι、身의도움을 받아 훤 �L、身物로

�/�f�;�{�t 한다고 보았다 �. 이와같이 橫的 織힘�j 認識뿜-系의

싫合은 立뿜.的인形象辯證짧系를 �I�f�f 能하게 만들어

어떠한 條件의 生理的 �, 病理的 現象이라도 分析 說明

할 수 있는 것이다�. 이러한 本짧論的 認識方法은 體�

칩잖과 쁨’따病證의
�*
양證精神에 重要한 骨格的 要素

가 된다고 생각된다 �.
�2 四象�A 體質證의 成立過程

東武公은 “나는前�A들이 지은 著述의 도움을 받

아 우연히 며象 �A의 腦朋야生理를 얻어 束醫흙世保元

을 지을 수 있었다
.‘’ �(�J�)

고 記述하였고 �, �<靈樞에 太

少陰陽五行 �A論이 있는데 外形은 簡略하게 얻고 있

지만 藏理는 아직 얻지 못하였다 �"
�(�2�)
고 말하고 있어

四象 �A의 職뼈性理 �(緣理�) 가 四象體質證을 決定하는

重要한 쫓因임을 말하고 있다�.
本앓움의 織的 認識體系인 氣裡形表의 三段階的

說明方法을 引用하연 “形表”인外形은 四象 즉 훤心

身物에 該當되고 “氣짧”인緣뼈性理는 太極 心과 兩

橫 心身에 該當된다고 본다�.
따라서 心을 太極에 대입하고

“

�A趣 �L、했�:�"
�(�7�)
과

“

�A

훌購理 �"
�(�6�)
를 兩�{義 心身에 代入해서 四象 �A의 騙服性

理를 完成시키고 �, 完成된 腦뼈性理를 바탕으로 外形

인 四象�A의 “體.形氣�{홍 容規詞氣 性質 材幹”을 대

입하연 며象 �A의 體質證。 �1 成立되는 것이다 �. �(표 �2�-�1�)

束武公은 本 �A이 말했듯이 “前�A의 著述로 因하여

우연히 四象 �A의 隨船性理를 얻었다 �"�(�1�) 고 하였는데 �,

특히 〈束醫짧짧 集 �f�9�1�J�) 에서 나타난 許浚의 生理的 빠

證精神이 東武公의 織的 認識體系와 완전 -致하고

있음을 보여주는데 �, 이를 소개하면 “똥이생각하건

데 사람의 몸에는 안으로 五職六뼈가 있고 밖으로

節 骨 �J�I�l�t �I최 血服 皮 �!협가 있어 그 形을 이루니 精氣

神이 또한 磁뼈百體의 主 �A�o�] 된다�" �(�8�) 라고 하여

精氣神이 太極。�l 되고 표韓六服가 兩橫가 되어 겉으

로는 節骨 �J�I�l�t�! 처 血服 皮 �1협가 外形이 된다고 說明하

고 있어 東武公의 本짧뿜的 認識方法과 같은 認識임

을 알 수 있다�. 따라서 許浚의 生理的 辦證精神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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四象 �A의 랩質證 成立過程에 직접 影響을 끼친 것을

알 수 있다 �. �(표 �2�-�1�)

따라서 四象 �A 體質뚫의 成立은 本앓옮의 織的 認

識方法에서 그 說明이 가능했지만�, 完成된 體質證의

辯證方法은 外部에 나타나고 있는 現象을 가지고 辦

證해야하기 때문에 本體�j융의 �1敵긴 認識方法이 필요

한 것이다 �. �(표 �2�-�2�)

東武公은 〈四象�A 辯證論〉에서 體質證을 辯끓하기

위해서 四象 �A의 體形氣像 �, 容親詞氣�, 性質材幹과

四象�A의 ’띤心과 完實無病 條件을 提示하였는데 �, 이

와같이 橫的 認識方法를 통하여 現象을 把握하고 이

를 이용하여 內的인 磁빠꺼生理를確認하는 것이 體質

證의 辯證精神인 것이다 �. 이와같이 橫的 認‘識方法과

짧的 認識方法은 辯證過程을 說明 할 수 있는 서로

補完關係의 認識方法임을 알 수 있다 �.
�a 四象�A의 體質病證의 成立過程

束武公은 〈辦證論〉에서 健康한 生理現象의 조건과

病理現象의 조건을 精神과 肉體的 立場에서 말하고

있다 �. 즉 健康한 生理的 條件으로는 四象 �A의 “↑흐

�'�L
、”과 “完뒀無病”을 말하고 있고 �, 이것이 깨져 病理

條件이 되면 “별心의尤흉說”과 “大病”의 條件이 나

타나고 �, 이보다 病이 더욱 악화되연 “性情偏急”의

心理狀態와 “重病證”의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하여

각각 웰證 重끓 險證 危證의 개념으로 體質病끓을

서술하고 있다�.
體質證과 짧質病證의 관계를 本醒뚫의 織인 認識

方法으로 要約한다면�, 體質證의 購빠性理를 太極으

로 �, 內傷�, 外感�, 七情의 病理要因을 兩�{義로 보고 이

들을 함께 모아 “氣훌
�n

로 요약할 수 있고 體質病證

의 현상들을 “形表”로 간주할 수 있다 �. �(표 �3�-�1�)

이것을 다시
�*
敵긴認識짧系로 要約한다면 體質病證

의 현상들을 크게 表病證과 훌病證으로 나누고 여기

에 寒熱病證 心身病證 �1�0�f�t 효病證의 개념을 포괄시켜

하나의 “形證病證”의精神으로 要約 說明하고 이들

을 다시 輕證 重證 險證 危證의 四大證으로 나누어

區分하고 있다 �. �(표 �3�-�2�)

體質病證에서 表훌病證에 대한 調節精神은 四象 �A

의 �R옳뼈�1生理가 서로 달라 그 運씁方法에서 서로 陰

陽升降援速에 대한 차이가 있게 되고 �, 四象 �A 고유

한 病끊뿜-系가그에 따른 運짤藥理가 따로 있게 되

어서 東武公은 桓常 며象 �A의 “病끊藥理
�"�(�3�) �(�4�) 란 말

을 便用한 것을 볼 수 있다 �. 따라서 體質끓과 體質

病證과 病證藥理의 개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

어지는 連續的 現象인 것이다 �. �(표 �3�-�3�)

以�t 에서 짧質病證의 成立過程에서도 本體論的 認

識體系의 辦證精神。 �l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

다�. 그러나 東武公은 原理的 추구 입장에서 만족하

지 않고 歷代 醫家들의 醫당연낀體驗 속에서 歸納的

으로 體質病證藥理精神을 發抱하여 體質病證을 설명

하고 있는데
�(�4�)
이는 醫황的 原理와 體짧的 現實 사

이의 거리를 좁혀 四象醫창�L을 보다 實證的醫學으로

만들려는 意圖인 것이다 �. �(표 �3�-�4�)

束武公은 �1�8�8�2 년 �4�6 歲때에 ’뭘行篇을완성하였는

데 獨行篇 속에서 四象 �A의 ι、했이처음으로 제시되

고 있어 四象의 體質證이나 웹�質病證의 성립은 �4�6 歲

以後부터 가능했다고 생각된다�. 그는 少陽 �A 亡陰證

의 體驗을 �1�8�7�5 年 �(ζ갖�) �(�J �J�) �3�9 歲때 처음으로 經驗하

여 六味地黃i�易을 썼다고 記錄하고 있는데 �, 이때 體

驗은 體質病證이 成立되기 前에 이루어진 少陽 �A의

體輪이란 것을 알 수 있다 �. 束武公은 �1�8�9�4 年 �( 甲

午�)�5�8 歲때부터 東醫훌훌世保元을完成하고 �1�8�9�5 年 �(ζ

未�)�5�9 歲때 부터 �1�9�0�0 年 �(康子�)�6�4 歲 돌아가실 때까

지 體質病證藥理에 대한 體驗을 追加 記錄한것을 보

게 되는데
�(�J�2�)

그가 얼마나 體質病證藥理의 實證的

完成을 위하여 애써왔나 알 수 있다 �.

결 를르

四象 �A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과 그 追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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精神에서 다음과 같은 特論을 얻을 수 있었다�.
�1�.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서 東武公의

本體論的 認誠體系의 챔�F證精神에 의해서 追求 되었

응을 알 수 있고 本짧論的 認識體系는 織낌및 廠 �b

認識體系의 結合으로 成立된 立體的 形象病證體系이

다 �.
�2�. 形象的 辯證精神은 東醫寶짧의 身形篇과 “內景

外形”의精神에서 그 淵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

東醫寶짧의 形象뽑學精神이 四象醫쩔으로 繼承되어

졌음을 알 수 있다�.
�3�. 體質證은 靈樞표態�A論의 ‘휠得外形而未得職

理”의 精神에서 出發하였고 이에 �A꽃藏理와 �A趣 �'�L 、

했의 設定으로 騙服性理가 完成된 것이다 �.
�4�. 體質病證은 體質꿇에 이어지는 病證뼈￡念으로

束武公은 이를 證治醫學의 體驗성 醫案을 歸納的 方

法으로 要約說明하고 四象醫學。�l 줬證追求的 醫쩔임

을알수있다 �.
�5�. 며象病證藥理의 運戀좁神은 體質에 따른 差等

的 運쏠精神이며 그 속에는 表웰휩끓의 陰陽升降援

速에 대한 差等的 調節의 意味가 있다 �.
�6�. 며象病證藥理의 完成은 體質끓이 成立된 �4�6 歲

�(獨行篇이 完成된 時期 �) 以後부터 始作해서 �6�4 歲 사

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�.
따라서 束武公은 새로운 認識體系의 形象醫學的

며象醫學을 完成하여 누구나 쉽게 醫學을 理解하고

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目的임을 알 수 있다 �.

주 �1�. �� 生於뽑쫓經驗五六千載後 因前�A之述 �1웹흉
四象 �A腦뼈↑生理 著得 -書 名티뚫世保元 �. �(뽑�i原論�)

주 �2�.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 �A論而머힘흉外形 未

得腦理 蓋太少陰陽 �A早有古홉之見而未盡精究也 �. �(四

象 �A 휩￥證論�)

주 �3�. 蓋自神앓월帝以後 泰漢以前 病證藥理 張 �f뿌
景 �f필之�, 鏡팝以後 隔홈以前 病證훗理 朱 �J�f�M필之�, 宋

元以後 明以前 病證藥理 李함罷 �f릅許浚 �f훌之 若以醫家

￥�j勞 �J�j�J 業論之 �Q�I�J 當以張 �{뿌景朱뾰許浚鳥首而李梅§용�{言

�=�x之 �(뽑源論�)

주 �4�. 少陰 �A 病끊藥및뿜 張 �{뿌景 �f핸幾乎 昭詳發明而

宋元明諸醫 盡乎 �B�g詳發明 少陽 �A 病證藥理 張�{뿌景

半乎昭詳發明而 宋元明諸醫 �/�!�; 幾乎 �B�g詳發明 太陰

�A 病證藥理 뚫�{매景 略得影子而 宋元明諸醫 太半乎

昭詳發明 太陽 �A 病證藥理 朱震亨 略得影子而 本草

略有藥理�. �(뽑源論�)

주 �5�. 論日 靈樞素問 假狂黃帝 異怪幻感 無足稱道

方術好펄者之言 容或如是不必、深責也然 此휠 亦是古

�A之經驗而 五腦六 �M�f經絡針法病證�'�1�1�� 養之辦多有所뺨

發 �f�f�l�J 實是醫家 格致之宗主而 짧服之所엄出也 不可

全數 其虛짧之뿔而 應其양發之 �J�j�J 也 蓋此휩 亦古之牌‘

慧博物之言 方士淵源修養之述也 其理 有可考而其說

不可盡信 �(醫源論�)

주 �6�. �A 몇職理有四不同 뼈大而府小者 名日太陽�A

府大而빠 �I�J 、者名 日太陰 �A 牌大而땀小者 名日少陽�A

띔大而牌�l 、원�- 名 티少陰 �A�. �(四端論�)

주 �7�. �A 趣心했춰四不同 棄禮而放織者 名日都 �A

棄義而倫速者 名 티↑需�A 棄智而쩨私者名티淸�A 棄仁

而뺑感者 名티월 �A�. �(四端論�)

주 �8�. 몸請按 �A身 內有五觸六뻐 外有節骨 �!�l�I�l�1 친血

服皮 �I펙 以成其形而
�*
좁氣神又웰藏府百體之主 故道家

之三要 釋 �&之四大皆웰此也 �. 此書先以內景精氣神緣
�W�I�t 쩔內篇 次取外境頭面手足節服骨肉훨外篇 �(束醫寶

짧�集 �f�9�1�J�)

주 �9�. 六經形證用藥 �(太陽形證用쫓 �, 陽明形證用藥 �,

少陽形證用藥 �, 太陰形證用藥 �, 少陰形證用藥 �, 做陰形

證用藥�) �(束醫寶짧 � 寒門 �)

주 �1�0�. 形證病證 �( 짧�亂形證�, 浮應形뚫�, 眼滿形證�, 消

�i흩形證 �, 痛按形證 �, 옆授形證 �, 뻐옆形證 �) �(東醫寶錯 � 雜

病篇�)

주 �1�1�. 홈治少陽 �A 傷寒 發狂 語證 時 �Q�I�J ζ갖年 淸

明節候也 少陽 �A�-�A �1맑�� 寒寒多熱少之病 四五日後

午未辰刻 �n옮↑足短氣 伊時 經數 未熟 但知少陽 �A應用

‘
‘
�1「�/



氣 寶 形 表

太極(心) 兩懷(心身) 四象(휩L、身物)

�� 事 物 、‘ι 身

天(物) �A �(�E�,�)
宇숨四元構造論

事 物 ‘ι 身

!社會며펴짧造論 t義禮智 (慧짤) 田�주�國 (資業) 忠孝友’佛(慧했) 土農工商(資業)

A體四元構造論 耳텀홉口 �(Y)�) 용廳簡願(知) �!�I�i�I�JrL�J�f�f·T�(�A�) 頭륨體뽑 �(�1�1�'�)

藥六味場最好之理故 不敢用他藥而秘用六味場-貼 病

�M밟�f足 ���n 時煩定 又數日後 病 �A 發狂調語 瑞↑足又發

又用六味場�'�- 貼 �f�t�l�J 빼足 雖少定而 不如前 日之 碩定

옷 病 �A 發狂 連프日 午後빼足 又發 又用六味場 �P쁨

�f足略不까�,�r�'�-�-�'�I�E 有煩좀卷動風 口�l헬不語 於是而 始知六味

場之無能홈也 急、前‘白虎�I易-貼 �. �(少陽 �A 牌受寒 表寒

病論 �)

주 �1�2�. 其後 又有-少陽 �A十七歲女兒 素證問有↑추

氣 食짧�R훌痛옷 ‘ �t낀‘�- 日 頭痛寒熱食훔 有醫 用흙合元

三簡훌훌場調下 仍쩔뺀 �i당日數十行十餘日不止 引歐不眼

間有講홈證 懶 �I�J�E�. 갖年쌍十一月二十三日也 郞夜用生

地黃石합各六兩知母三兩 其夜 �i世 �j횡度數減半 其習日

用휘防地黃場加石확며錢 二貼連服 安睡而 �a앓변小便

폐防地黃場 �=貼藥力十倍於知母白虎楊可知옷 新年正

月十五日能行步-里地而來見我 其後又連用휘防地黃

場加石함一훌훌至子新年三月�. �(少陽 �A 牌受寒 表寒

病論�)

주 �1�3�. 光總 甲午四月 十三日 威興 李濟馬 畢書子

�1�, 東武公의 本體論的 認識方法
�(표 �1�-�1�) 本體論的 認識

漢南山中 甲午畢뿔後 ι未下鄭至千康子 因本�&�t�� 업

醫 �i原論 至太陰 �A諸論 各有增뻐�l 而其餘諸論未有 �t홈삐�l

故 依新舊本궤行 �(四象 �A 辦證論 �)

주 �1�4�. 홈見ι�1윷 �A中氣病 좁卷不語 有醫 針合용 �1�\

而其效如神 其他諸病之藥不홉鍵效者 ￡얘앉훌效者有之

蓋�.�i�t 슛 �I�f�Fι有太少陰陽四象 �A應用之大而必有升-降繹速之

妙 緊是不可不察 敬候後之짧 �l享而好活 �A者 �(少陰 �A

�i�z 論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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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�7�5 �-



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 �1�= 캘￡ 形 表풍L

內 經 未得職理 若得外形

頭面手足
許 1찾 精氣神 五磁六뼈

�w�d�/�&š¨€‰

體形氣{象

A趣,G、했 [¹���f�/�.Š^l#

�* 武 �,�l�,0�

A짧職理 材幹

↑生質

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 太 極 兩 {義 四 象

��
�1�:�.�-�:

훌훌 形 表�J�F�.�\

�A•£�,�G0��,Õˆ A짧R휩꽃 �.�.�.�.�.�I�U�i_bl#�{Œa

腦짧之起勢盛:tf:
太陽A 棄禮而放織者 nifi大府小

體l훨之立勢�J1i弱

R댐쯤之抱향盛:tf:
少陽A 棄智而節私者 牌大웹IJ、

R종빠之坐勢孤弱

R쫓圍之立勢盛:tf:
太陰A 棄t:而極했者 )}f大뼈4、

腦 題之起흉챔째정

6종빠之坐勢盛:tf:
少陰A 棄義而倫進者 띔大R훌.IJ、

8떼際之抱흉섬띠弱

�Z 體質끓
�(표 �2�-�1�) 四象 �A 짧質證의 成立過程

�2�)�. 며象 �A 體質끓의 完成

�-�%



氣 形 表꿇

兩 {뚫 四 象太極

形證病證
體質E융 病 因

〈太陽陽明之發熱形證-也而... �'�.�>
<A훌械理.A趣'L、愁〉 〈外感�內傷.{;情〉

〈太陰少陰之없IJ形證-也而... �'�.�>

|＼ 許浚의 形證病證 束武의 形證病證

＼＼ 少陰A 少陽A 太陰A 太陽A
六經形끊病證

表

形
(太陽形證, 陽明形證, 뿔狂證 少陽傷風證 太陽寒廠證

表 �(�J�Iµ �)

證
少陽形證,太陰形證, 解빠證

病 훌훌

病
少陰形證,廠陰形證) 亡陽證 亡陰證 �i�j�i�!�i��ÖÌ[Ò‹I

�(•J�)

���D�'�;�iÆ”
雜病形證

�훌
(穩亂形證.i쭈睡形證, 太陰끓 8때隔熱證 )jf;操熱證

服滿形證,消j붉形證,
훌 �(�J�IW�

탤6홉證

R툴흉形證,題#흥形證)
病 憂

;많하효便閒證少陰證 陰虛午熱證
�(•2�)

�a 體質病證
�(표 �3�-�1�) �. 體質病證의 認識體系

�(표 �3�-�2�)�. 許浚과 東武의 形證病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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病證藥理體質證 體質病證�lÿ<�l 性情偏急
治法

↑를心尤흉證
j읍濟B標

↑흐J心

大病證 重病證-=7C實無病

表病 �:
喜好不定, 下짧된

升陽益氣
n댐唯證

不安定之‘L、
t世i寫不止簡下 기운을

짧病 �:
†[�f�f�. t世i寫少陰A

iX食善化
�,�¹���u �7�)�(Q· 上升시킨다

훌훌陰降氣
iX食不化

表病 �:
悲哀動中, 내부의

表陰降氣찍� ‘

�(Pe�;�'�G�,�)
大便不通則 火熱을

t뿔心 ‘ινL、 ,ι、

훌病 �:
少陽A

大便善通 大便不通
R뼈탬‘ι‘如烈火 해소한다

淸陽上升

表病:
f쫓樂無厭, 내부의

8채陽上升↑￡ι、 ↑김心(↑떠매)
�*µLuÅ�f�f�l�J�/�J0�–}NK 짧熱을

짧病 �:
太陰A

�f�f���iÖè–} 陽彈堅密‘
中뚫쫓훌如짧 해소한다

�iÉ��)�j�f�:dÍq±

表病:

補)jf生陰n及짧之

氣를 도와준다
션:愁微外, 上升된

(解체證)急追之'L、 八九日大便不
탤隔則뽑院之 기운g

훌病:
太陽A

小便Bf多 通,口中多出i末
上흙、散짧如l월 下降시킨다

呼散之氣를

억제한다

(댐힘)

體質病證및 病證藥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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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표 �3�-�4�)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處方과 醫案및 新定處方

�A�.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處方및 縮�E處方

�1�. 張때景 處方 �:�3�7 處方 �(少陰 �A �2�3方 �, 少陽 �A �1�0方 �, 太陰 �A�4 方 �.�)
�2�. 宋元明醫家 處方 �:�3�7 處方 �+�1�2 種藥物 �(少陰 �A �1�9方 �, 少陽 �A�9 方 �, 太陰 �A�9 방 �, 太陽 �A 藥物 �1 장훌�)

�3�. 李濟馬 新定處方 �: �6�7 處方 �(少陰 �A �2�4方 �, 少陽 �A �1�7方 �, 太陰 �A�2�4 方 �, 太陽 �A�2 方 �.�)

�B�. 束醫壽世保元에 引用된 處方및 뽑案

�1�. 張때景 �: 處方 �3�7 個 �, 醫案 �6�6 個 �(少陰案 �4�9�. 少陽案 �1�4�. 太陰案 �3�)

�2�. 朱뾰活 �A書 �: 處方 �5個 �, 醫案 �1�2個

�3�. 李뺏 �(入門 �) �:處方 �8個 �, 薰物 �1個 �, 醫案 �9個

�4�. 짧信 �(醫짧�, 홈病回春�) �: 處方 �1�1 個 �, 藥物 �1個 �, 톨훌案 �8�1 固

�5�. 朱震亨 �: 處方 �2個 �, 醫案 �5個 �6�. 靈樞 �: 醫案 �3個 �, 內經 �: 醫案 �2個

�7�. 危亦林 得效方 �: 處方 �3個 �, 醫案 �5個 �8�. 醫學鋼텀 �(明 樓英 �) �: 醫案 �4個

�9�. 王好古 �: 處方 �1個 �, 醫案 �4個 �1�0�. 李東桓 �: 處方 �2個 �, 醫案 �2個

�1�1�. 束醫뽑方쫓했�0�"�.�k�. 醫案 �2個 �1�2�. 王쐐和 �: 醫案 �2個

�1�3�. 成無 �c�( 明짧뽑 �) �: 醫案 �2個 �1�4�. 許꿨微 �(本事方 �) �: 醫案 �1個

�1�5�. 孫思週 �: 處方 �1個�, 醫案 �1個 �1�6�. 扁짧 �(難
�*
잎 �: 醫案 �1個

�1�7�. 張錫훌 �: 醫案 �l 個 �1�8�. 和했�l局方 �: 處方 �4個

�1�9�. 醫學正傳 �o훌博 �) �: 處方 �1個 �2�0�. 삼王 �: 뽑案 �1個

�2�1�. 李子健 �: 醫案 �1個 �2�2�. 神앓本草 �:�1�0 種 藥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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